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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고양이가 있는 자화상
(Self Portrait with a Cat c. 1976)
엘리자베스 블랙에더 (Elizabeth V. Blackadder 1931 -)

(캔버스에 유채 111.2 cm x 126.8 cm 

스코틀랜드 왕립 미술 건축 아카데미) 

  엘리자베스 블랙에더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영

국의 유명한 화가이다. 여성으로는 최초로 스코틀랜

드 왕립 아카데미와 로얄 아카데미 회원이 되어서 더 

유명하다. 1931년 생이니 이제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

인데 화가의 사진을 보면 정말 이웃집 할머니같이 정

답고 따뜻한 모습이다. 

그녀의 그림도 따뜻하다. 주로 정물화와 풍경화이고 

그 중에 섬세한 디테일로 그려낸 꽃 그림들이 잘 알려

져 있다. 그녀의 꽃 그림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

올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다. 마치 식물도감을 펼쳐 

놓은 듯한 그림들이다. 아무 것도 없는 하얀 배경에 꽃

들을 자연스럽게 배열하듯이 그리는데 그 여백의 미

와 충만함이 예사롭지 않다. 거의 동양화에 가까워 보

인다. 서양화가로서 어떻게 이토록 여백을 잘 살릴 수 

있을까 하고 의아했는데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한동

안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한다.

그녀의 꽃 그림에는 고양이가 자주 등장한다. 아마도 

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. 여기 자화상에도 

고양이가 나온다. 화려한 색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

화가치고 참으로 절제되고 차분한 색채로 아무 것도 

없는 벽에 창문을 하나 그리고 그 안의 방 침대에 멍하

니 앉은 옆모습으로 자신을 그렸다. 1976년 당시에는 

젊었을 것이었으므로 머리는 까맣고 얼굴도 검게 그렸

다. 백인인데 피부를 검게 그린 것은 아마도 우울한 내

면의 반영이 아닐까 싶다. 방안 벽지에도 꽃이 그려져 

있다. 색깔이 없이 그저 흰 꽃들이다. 화가의 얼굴에는 

눈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. 방안에서 바깥 세상을 

외면하고 있는 동안 창밖으로 내다 보는 것은 고양이

의 얼굴이다. 무언지 고독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거나, 

아니면 화가 자체가 극도로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사람

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. 창문을 반쯤 가린 하얀 커튼이 

그런 짐작을 확인해 주는 것 같다. 

그녀가 평생 그려낸 화려한 꽃 그림들과 색채와 리듬

으로 넘쳐나는 풍경화들을 볼 때 화가가 어두운 얼굴

로 세상을 외면하고 방안에 들어 앉은 모습을 상상이

나 할 수 있을까? 살다 보면 사물이든 사람이든 밖으

로 드러나는 것과 실체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참 

많은데 이 자화상을 보며 그런 생각을 또 해 본다. 하

지만 꽃이 있는 정물화와 생동감 있는 풍경화를 통해 

자신의 창조력을 발산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녀에

게 그림은 삶의 탈출구가 아니었을까. 고양이의 눈을 

통해 세상을 내다보듯 화가는 그림을 통해 세상을 마

주했을 것이다. 참 솔직하고 애잔한 자화상이다. 

《김동백》  


